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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 경험과 제안

홍성군 희망마을협의회장  조 병 혜

  저는 2011년부터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신곡마을 이장을 맡아 마을 일을 맡고 

있는 8년차 이장입니다.

  처음 이장 일을 보면서는 행정에서 내려 주는 사업만 했습니다. 농로정비, 마을 

안길 포장 등 사업을 기다려야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마을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기다리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

기 시작했습니다. 면사무소도 다른 마을 이장이 한 번 갈 때 두 번 가고, 면장님

과의 면담을 통해 마을에 대한 요구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소문이 났는지, 2014년 초에 군청 직원이 찾아와 희망마을이란 사

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을을 위해 교육도 하고 잘 사는 마을에 구경도 간다는 

설명을 듣고 보니 마을을 위해 해볼 만한 사업인 것 같았습니다. 주민회의를 열어 

의논한 결과 주민들 호응이 좋아 희망마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교육도 받고 마

을 자원도 찾아보고 잘 산다는 마을로 견학도 가고 일 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사례 발표를 통해 우수상을 받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를 받자마자 바로 써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희망마을 사업을 통해 

세운 마을발전계획에 따라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

다. 2015년도에 희망마을 선행사업에 선정되었고 연말 사례발표 우수상 상금을 합

쳐 5천만원을 마련하여 소규모 두부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농한기인 겨울철에 두부

를 만들어 주변 마을과 지인들에게 판매한 결과 호응이 좋고 작게나마 돈도 모이

니 주민들도 좋아하여 앞으로도 계속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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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희망마을협의회장으로는 2017년부터 일을 맡았습니다. 2017년의 홍성군 

희망마을협의회는 70여개의 마을이 회원으로 있었으나 참석률도 저조하고 관심이

나 의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협의회 정비를 위해 회원마을에 일일이 연

락하여 참여 의지를 확인하고 정기총회를 통해 35개 마을을 정회원으로 확정했습

니다. 작년에 현장포럼을 마친 5개 마을을 신규 회원마을로 받아 현재 40개 마을

이 회원으로 있으며 농번기를 제외하고 매달 모임을 갖으면서 학습과 토론을 하

고 있습니다.

  지금은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희망마을협의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여러모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망마을협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홍성군과 

협의해 희망마을 선행사업 심사 시 희망마을협의회장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고 작

년부터 심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신곡마을 이장 저 혼자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희

망마을 초기에는 군청 공무원의 적극적인 권유, 지금은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

터의 상시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신곡마을처럼 의지가 있는 

마을들에 대해 행정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항상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 희망마을협의회는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데도 중요한 역할

을 담당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초기의 홍성군처럼 희망마을협의회가 잘 운영되지 않

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만들기를 경험한 희망마을협의회의 기반이 탄탄해야 마

을만들기 지원센터도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마을 선행사업 심사를 하다 보니 마을에서 신청하는 계획 내용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가 마을에서 바라는 내용을 잘 정리하고 방향도 잘 잡아주어 각 마을마다 맞춤식 

사업계획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에서도 지원폭은 넓히고 문턱은 낮춘 사업을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즘 홍성군 희망마을협의회는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네

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만들어서 마을만들기 관련 정보도 얻고 마을 소

식도 서로 교환하면서 재미있게 마을만들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성군을 비롯한 충남의 마을만들기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